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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직업가치 유형별 직업적응역량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숙의 매개효과-

채희원
삼육대학교 스미스교양대학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b Value on Career 
Adaptation Competency: Career Maturity as a Mediator

Hee-Won Chae
Smith College, Sahmyook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4년제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가치와 직업적응역량의 관계에서 진로성숙의 영향력을  분석 한 
연구이다. 분석에서 활용 되어진 자료는 282명의 4년제 대학생으로, SPSS 23.0과  AMOS 2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자료 및 측정모형의 적합성, 구조모형의 검증, 변인의 관계 순서로 진행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로 첫째, 직업가치 중 ‘관계성추구’, ‘전문성추구’, ‘다양성추구’가 직업적응역량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
고, 둘째, ‘수월성추구’, ‘창의성추구’, ‘흥미추구’는 진로성숙에 있어 유의미한 관계로 분석 되었다. 셋째, 진로성숙은 
직업적응역량에 유의미 한 정(+)의 효과를 나타났으며, 직업가치 중 ‘수월성추구’와 ‘창의성추구’, ‘흥미추구’가 진로성숙
을 완전 매개로 직업적응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역량기반 진로교육의 내실
화를 위하여 이론적인 발전 및 확산에 함의를 제공하며, 개인별 차별화 되어진 진로지도가 운영되어야 함의 의미를 제공
한다. 진로지도에 있어 채용패턴 및 대상자 별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진로지도정책 마련에 기여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career matu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value and 
career adaptation competency for four-year college students. The survey data of 282 four-year college
students in the metropolitan area were analyzed. Measurement model analysis and structural model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23.0 and AMOS 28.0. Subsequently, mediating effect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verific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mong job values, 'professionality 
pursuit', 'relationship pursuit', and 'diversity pursuit' had a direct significant effect on job preparation
competency. Second, 'creativity pursuit', 'easy pursuit', and 'interest pursuit'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career maturity. Third, career maturit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job preparation competency. Finally, it was verified that 'creativity pursuit' and 'easy pursuit' 
among job values had an effect on job preparation competency through career maturity. These research
results provide a basis for the theoretical development and spread of competency-based career 
education and also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differentiated career guidance. This 
guidance involves presenting the direction of program development for each target for each recruitment
pattern. Thus, it would be beneficial to provide basic data that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n appropriate career guid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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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 현재의 대학생들은 빠르게 변화하
는 직업시장 및 사회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청년취업난이 
심화 유발 되면서 다양해 지는 소외문제가 유발되어지고 
있다. 대학 졸업장이 일에 대한 역량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현실 안에 서 청년들은 과도한 스펙 쌓기를 위
하여, 첫 입직 시기를 지연하면서 심리적 스트레스 및 경
제적 비용을 증가하고 있다. 대학 생활 동안 준비하지 못
한 역량들을 졸업 후에 준비하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각종 정부와 대학 등 취업 지원에 대한 정책들이 지
원되고 있다. 또한, 기업은 신입사원 선발 및 훈련, 교육
에 과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 노동시장 
진입 지연은 숙련 인적자원의 변화와 기회를 상실시키고 
과도한 기회비용의 지출로 사회적 · 경제적 소외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1]. 2023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청
년실업률은 5.8%로  3년 전과 비교하여 0.3%으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생 졸업까지 소요기간
은 5년 1.7개월, 첫 입직시 가지의 소요기간은 7.8개월
로 나타났다[2]. 이 결과는 졸업 후에 실업자로서 구직활
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학생 신분으로 구직활동을 하
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어두워진 현실을 반
영하고 있는 결과이다[1-3].

최근의 능력 중심 · 블라인드 · 공정채용시스템 확산
으로 인적자원 역량 개발 방향성이 변화되고 있음에 따라 
진로 및 취업교육의 방향도 역량기반 교육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역량의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White(1959)
에 의해 처음 제시 된 역량개념은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
용하는 능력을 말한다[4]. OECD의 DeSeCo연구 이후 
역량에 대한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역량교육과 역량진
단에서 동기, 태도, 특질 등 비가시적인 요인이 간과되고 
있으며, 역량이 필요한 환경과 상황 및 매락을 실제적으
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8-10]. 고재
성 외(2010)는 역량의 개념을 우수한 능력과 성과를 갖
게 하는 지식 · 기술 · 태도 및 자기개념, 동기과 적응특
성으로 정의하며, 실제적으로 어떤 무언가를 수행 가능
한 능력을 활용하는 맥락적 · 상황적 특성 개념을 강조하
고 있다[2]. 또한 문윤경(2018)은 직업적응역량에 대한 
개념을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실제적인 능력으로 정
의하면서, 구직 및 직업상황에서 활용되어야 할 자기이
해, 조직이해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와 태도, 자기
계발능력, 변화적응능력로 제시하였고[5], 직업생활 적응
을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써 관계구축과 윤리 및 태고, 변

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 할 수 있도록 꾸준한 자기개발 
능력이며 원활한 직업생활을 위한 보편적인 능력이다[6]. 
김경화(2023)은 청년기의 가치관, 지식공유, 직업적응역
량이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직업
적응역량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직업역량 우수집단’, 
‘평균집단’, ‘직업역량 결여집단’으로 분류하고 ‘우수집단’
이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음을 강조하였다[7]. 직업적응역
량, 취업역량, 구직준비역량, 고용가능성 등 각종 용어로 
연구 되어 지고 있으나[2,5,6,7] 진로취업분야에서는 최
근에 도입 되어져 직업적응역량의 개념과 교육 요구도 
분석, 진단도구개발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이다[2,5,9]. 

역량과 함께 진로 및 취업교육에서 주요한 개념으로 
차지하고 있는 다른 요인으로는 직업가치가 있다. 직업
가치는 직업에 대한 개인태도의 개념으로 개인의 정서적 
및 인지적, 행동적 신념 요소를 포함한다. 직업가치에 대
한 선행연구는 직업가치가 진로준비, 진로선택, 진로계
획수립 등의 진로행동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고 있다[13-15]. 최웅용(2009)에 의하면 Savickas 
& SuperSuper, Rokeach, Brown 등이 진로발달과 결
정 과정에서 직업가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검증하
여 왔고, 진로목표 설정 시 에도 가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16]. Brown(1996)은 개인에 대한 
직업가치가 진로설정의 방향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고 주장하며, 흥미척도는 진로행동에 대한 표준요소로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직업가치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17]. 

또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진로성숙도는 진로적
응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확장, 변화하고 
있다. Super(1957)는 진로발달과 선택의 주요한 요인으로 
진로성숙을 제시하며, 개인이 가져야하고 성취해야 할 
직업 발달과업으로  직업탐색, 진로계획, 의사관심 및 결정,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강조하였다[19]. Savikas(1997)
는 발달적인 관점에서 진로성숙개념을 진로적응에 포함
해야 함을 주장하며, 진로성숙을 진로 확신성, 진로관여
성, 진로협의성, 진로호기심, 진로관심으로 제시하였다
[21-23]. 이에 진로성숙에 대한 구성요소의 재구조화는 
다양한 관점에서 진로성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
다고 볼 수 있다. 

진로와 역량의 개념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담고있다. 이에 진로취업교육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역량기반의 교육으로 전환 및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한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작업
가치와 직업적응역량, 진로성숙, 직업기초역량의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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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독립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 및 
구조적 영향성을 살펴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직업가치와 진로성숙의 개념은 심리적이고 추상적인 특
징으로 계량적으로 효과성을 살펴보기 어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하여 대학생의 직업가치가 진로성숙을 매
개로 조직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직업적응역량의 영향
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직업적응역량 
함양 과정에서 어떠한 진로요인이 개입되고, 직업적응역
량을 움직이게 하는 기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이론적 배경 
2.1.1 직업가치 
직업가치의 개념은 직업에 대한 개인태도 즉, 직업을 

통해 충족하고 싶은 욕구 혹은 목표를 의미한다
[12,13,15]. 직업가치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직업가치
가 진로준비과 진로선택, 진로계획 수립 등에 진로행동
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발휘함을 보고하고 있다[11-13]. 
또한 Savickas & Super, Rokeach, Brown 등은 진로
발달과 진로결정의 과정에서 직업가치의 역할이 중요하
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진로목표설정 시 진로가치가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4]. Brown(1996)은 진로발달에 
있어 진로가치 중심적인 접근을 강조하였으며, 진로가치
는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 행동은 개
인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진로발달있어 흥미는 개인의 가
치를 기초로 발전되어 온 기제이나 흥미는 행동의 일반
적인 표준 작용으로써 설명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그
러므로 진로선택에 직업가치는 결정적 작용을 한다고 하
였다[15,22]. 

직업가치 구성요소에 대하여 김병숙(2007)은 내재적 
가치로 사회헌신, 자기능력, 이성적인 자기표현, 인간 관
계 중심 직업가치와 외재적 가치로 경제우선, 권력추구, 
사회 인식주의, 개인주의, 안정추구로 제시하였다. 정윤
경, 임언, 상경아(2001)는 청소년에 대한 직업가치를 다
양성, 능력발휘, 보수, 사회적 인정, 안정성, 지도력 발
휘, 사회봉사, 더불어 일함, 창의성, 발전성으로 구분하
였다. 한국고용정보원(2005)은 직업가치의 구분을 내재
적 가치로 개별활동, 봉사, 변화지향, 애국, 직업안정, 몸
과마음의 여유, 자율, 실내활동으로, 외재적 가치로는 금
전적 보상 및 영향력 발휘로 구분하였고 내·외재적 가치

로 지식추구 및 성취,를 제시하였다[11,12,14,15]. 
직업가치의 연구는 개인특성 별 직업가치의 유형 연구와 

직업가치 별 적응 연구로 구분 될 수 있다. 이수정(2011)
은 직업가치 유형을 ‘진취적도전형’, ‘미온적탐색형’, ‘수
동적안주형, ‘지위추구형’, ‘변화지향 창의형’으로 구분하
였으며, 최선용(2014)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추구’, ‘진
취적가치형’, ‘수동적 가치형’으로 제시하였다[11,14]. 
직업가치 및 일자리 적응의 연구에서 강순희, 이혜영
(2017)는 발전가치와 업무가치가 직장만족도에 있어서 
정(+) 영향을 미치며, 환경가치는 부(-)의 효과를 나타내
었다. 업무만족도는 업무가치 만이 정(+)의 효과를 나타
냄을 제시하였다[16].

직업가치와 직업적응역량의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종희(2014)는 직업
가치 중 ‘규칙적인 생활보장’, ‘안정적’이 진로직업역량 
하위요소 중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내었고, 직업가치 중 ‘직업생활 성공요인’과 
‘직업생활 전반적 가치’가 진로직업역량에 있어 상호관
련성이 높음을 제시하였다[23]. 한미라, 이승주, 유기웅
(2019)은 중장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가치와 고용가
능성의 연구에서 가치 중 ‘인간관계’와 ‘자기능력’의 중
요성이 높아 질 수 록 고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안정성’
의 중요성이 높아 질수록 고용가능성이 낮아 지는 것으
로 보고했다[24]. 

직업가치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김주(2020)는 가치 중 ‘이타’, ‘성취’, ‘경제적 보상’, ‘직
업안정’, ‘인정’, ‘다양성’, ‘타인영향’ ‘심신의 안녕’, ‘지
적추구’, ‘자율’, ‘애국’이 진로성숙도에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지적추구’는 진로성숙도와 가장 높은 관계를 
나타냄을 제시하였다. 반면, ‘개인지향’은 진로성숙도에 
부(-)의 영향을 나타냈다[25]. 조지혜(2007)는 직업가치 
중 외적 가치 인 ‘창의성’, ‘성취’, ‘지적자극’과 내적 가
치인 ‘경제적 보상’, ‘동료 관계’, ‘안정성’, ‘환경’이 진로
태도성숙에 있어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침는 것을 보고
하였다[26].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직업가치는 진로행동에 있어 
영향력을 미치는 기제인 것을 확인하였으나,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직업가치와 직업적응역량의 관계 연구는 
희박하였다. 최근의 역량기반 중심으로 실제적인 능력을 
중요 시 하는 진로교육이 확산되는 시점에, 직업가치와 
직업적응역량, 직업가치와 진로성숙도 관계의 추가적 연
구는 진로 및 취업 교육 발전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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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직업적응역량
‘역량’의 개념은 ‘어떠한 일을 해내기 위한 힘’이며 역

량은 업무 수행과정의 구체적인 행동이다. 조직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직 안의 미래, 현재에 필요한 행동특성
을 규명하고 조직이 기대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 및 
수행환경에 따라 달라진다[7]. 직업적응역량은 구직관련 
역량 중의 하나로 진로취업역량, 구직역량, 고용가능성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직업을 얻기 위
하여 요구되는 능력의 의미를 말한다[2,5,7,4]. Savickas 
(2011)는 진로의 적응에 주된 요소가 신념, 태도, 역량으
로 구성 할 수 있으며 진로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에
서 역량의 개념의 제시하였다[20]. 

직업적응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 진단도구의 개발과 
관련하여 역량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고재성 외
(2010)는 대학생의 구직역량을 구직상황에서 전략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총체적 구성개념으로 정의하고 구직
의 필요역량을 직무적응역량, 구직지식역량, 구직기술역
량, 구직태도역량으로 하위역량을 제시하였다[2]. ‘직무
적응역량’은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발전하는 능력, 
‘구직지식역량’은 직장탐색, 입직을 위해 필요한 지식으
로 구성하였고, ‘구직기술역량’은 직장선택과 취업을 하
는데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기술, ‘구직태도역량’는 취업
을 하고 조직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태도와 가치관이라고 
하였다. 문윤경(2018)은  대학생 구직역량 체계도를 분
석하며 직업적응역량을 정의하여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
로 하는 능력정도로 설명하며, 직업적응역량의 구성요인
으로 ‘자기이해’, ‘구직설계’, 직업정보탐색‘, ’구직정보이
해‘. 입사지원서 작성과 면접기술훈련을 하는 ’구직기술
습득‘, 장기적인 사회생활 설계를 위한 ’경력준비‘하여 
입직 상황의 실제적 능력으로 직무역량을 설명하였다. 
또한 직업적응역량의 하위요인으로 대인관계능력, 조직
이해능력, 직업윤리와 태도, 변화적응, 자기개발 능력으
로 구조화하였다[5]. 정은이(2015)는 대학생 대상 진로
역량을 진로선택 및 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태도로서 진로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통합적인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진로역량 구성요소로 ’직무적응능력‘, ’지식 
및 기술‘, ’태도 및 가치‘로 구분하였다[8]. 고용가능성은 
고용을 성취하며 유지하여 직업적으로 성공가능성을 높
이는 개인역량으로 설명하며 구성요소로는 ’구직준비도‘, 
’고용적합능력‘을 제시하였다. 

’고용적합능력‘으로는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활용능력, 변화대처능력을 제시하며
[5,8], 직업적응역량과 같은 의미로 설명하였다. 또한, 직

업적응역량은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으
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중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사
원일수록 조직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높은 성과
를 보이며, 조직 적응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했다[6].

상관관계의 선행연구에서 한미희(2017)는 직업적응역
량과 대학생활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없
는 것으로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였다[5,28]. 유승혜, 김
정아(2010)는 진로태도 및 성숙과 취업역량준비도의 관
계에 대한 연구에로 진로태도성숙에서의 ’결정성‘, ’확신
성‘, ’목적성‘, ’독립성‘, ’준비성‘이 높을수록 직업적응역
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9]. 김은정, 이태원(2021)은 
대학생 진로선택동기의 진로역량관계를 제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진로선택동기가 진로역량의 ‘진로관리’과 ‘진
로성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30]. 
진로역량의 구조적 관계를 제시한 김선아(2021)은 진로
역량은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
고, 진로역량은 진로적응역량을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
에 간접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1].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들은 역량의 
개념과 교육요구도 및 요소를 분석 하고 있어,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는 직업적응역
량에 미치는 요소를 검증함에 있어 추가적인 연구 필요
성을 시사하고 있다. 

2.1.3 진로성숙
진로성숙의 개념은 Super(1957)에 의하여 고안된 것

으로 진로발달에 있어 개인이 도달해야 할 과업으로 진
로탐색, 진로계획, 의사결정,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을 제
시하였다[19]. Super 이후로도 진로성숙의 개념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Crites(1978)는 진로선택을 위헤 개
인의 능력 및 지식의 수준으로 진로성숙을 제시하면서 
진로와 관련 된 지식과 능력의 배양을 강조했다[31]. 진
로발달에 있어 Savickas(1995)는 개인 별로 차이가 있
음을 강조하며 그 때문에 진로성숙의 개념 안에 진로적
응성이 포함되어야 됨을 강조하였다. 진로발달의 정도는 
개인의 조건과 상황이 반영되어 다르기 나타한다. 개인 
별 환경이 반영되어 심리적 및 행동적으로 대응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Savickas는 진로성숙의 개념을 ‘진
로호기심’, ‘진로관여성’, ‘진로협의성’, ‘진로확정성’이 중
요하다고 제시했다. 진로성숙에 있어 Zunker(2004)는 
자기이해 및  직업에 상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진로
계획을 조율해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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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성숙에 대한 구성요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진로성
숙도 도구개발이 강조되는데, Super와 Crites는 진로성
숙을 능력과 태도로 구분화 하고 태도척도로 ‘결정성’, ‘,
독립성’, ‘참여도’, ‘타협성’, ‘준비도’, 능력척도로 ‘직업
지식’, ‘자기분석’, ‘목표설정’, ‘계획’, ‘문제해결’를 제시
하였다[5]. Savickas와 Crites(1995)는 진로성숙도를 
‘진로확신성’, ‘진로호기심’, ‘진로관여성’, ‘진로협의성’
으로 구분화 하며 진로적응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진로
관여성’은 진로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진로호
기심’은 도전의 호기심, 경험의 개방성, 자신과 직업의 
적합성이라고 하였다. ‘진로확신성’은 개인경력에 있어 
자기 자신을 통제하며, 기업호기심과 경험을 갖는 것으
로, 확신성은 직업상황에서 선택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포함하여 진로갈등 및 문제를 극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진로협의성’은 진로결정을 위해 주변 자
원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14,21,22,36]. 국내의 연
구에서는 진로성숙의 측정을 중요 시 하며 진로태도 및 
능력 성숙을 대표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23]. 

진로성숙과 직업적응역량의 대한 선행연구의  연구결
과, 문윤경(2016)은 직업적응역량이 진로성숙에 대한 하
위요소인 호기심, 관여성, 확신성에 있어 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진로 협의성에는 부(-)의 영향력을 미
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35]. 대학생의 진로역량 및 진
로태도성숙과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밝
히고 있는 이지민(2014)은 진로적응역량이 진로준비행
동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며 진로태도성숙을 매
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냄을 제
시하였다[36]. 

진로성숙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진로성숙은 
개인별 진로발달과정에 주요한 요인으로서 생애 단계 별 
수행 해야 하는 발달과업으로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진로적응의 개념을 반영하여 새롭게 연구되어진 
진로성숙 관련 연구는 희박하였으며, 진로성숙과 직업적
응역량의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는 찾기 어려웠
다. 따라서 직업적응역량과 진로성숙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 실증 연구의 진행은 진로교육 발달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2 연구 방법 
2.2.1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직업가치가 직업적응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진로성숙을 매개로 효과검증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

구의 모형과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직업가치는 직업적응역량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직업가치는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가?  

연구문제 3. 진로성숙은 직업적응역량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직업가치와 직업적응역량의 관계에서 진
로성숙이 매개효과가 있는가?

Fig. 1. Research Model

2.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대학생 총 282명이 참여하였

다. 연구대상의 학년, 성년, 전공계열의 구성은 <Table 
1>와 같다. 성별은 여성 180명(63.8%), 남성 102명
(36.2%)이며, 학년은 1학년부터 4학년의 구성이 108명
(38.3%), 40명(14.2%), 67명(23.8%), 4학67명(23.8%)
이고, 전공계열은 인문계열이 70명(24.8%), 상경계열은 
22명(7.8%), 사회과학계열은 33명(11.7%), 공학계열은 
55명(19.5%), 자연계열은 68명(24.1%), 예체능계열은 
34명(12.1%)이다.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102 36.2
Female 180 63.8

Grade

1 108 38.3
2 40 14.2
3 67 23.8
4 67 23.8

Major

Humanities 70 24.8
Business 22 7.8

Social science 33 11.7
Engineering 55 19.5

Natural sciences 68 24.1
music and physical 34 12.1

All 282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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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직업가치 요인은 김수정(2011)의 직업카

드분류 통해 도출한 성취 추구 · 관계성 추구 · 창의성 추
구 · 전문성추구 · 다양성과 변화추구 · 봉사추구 · 흥미
추구로 제시 한 것으로 38문항이다. 직업성숙은 Savickas 
and Porfeli(2011)이 개발하여 문윤경(2015)가 보완 한 
것으로 진로호기심과 진로확신성 으로 각 6문항, 총 12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직업적응역량은 대인관계능력 
5문항, 조직이해능력 3문항, 직업윤리 및 태도 9문항, 변
화 적응 능력 3문항, 자기계발능력 3문항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0점) ’, ‘매
우 그렇다(5점)'까지 5점척도의 리커트 방식으로 응답하
도록 제작되었다.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여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Factors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Job Value

Pursuing 
 achievement 9 .731

Pursuing
 creativity 5 .730

Pursuing
Relationship 4 .882

Pursuing
professionalism 3 .849

Pursuing
Easiness 5 .725

Pursuing
Diversity 5 .845

Pursuing
Interest 3 .725

Pursuing
Service 4 .631

Career
 Maturity

Career curiosity 6 .872

Career certainty 6 .831

Career
Adaptation

Competency

Interpersonal 5 .821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3 .768

career ethic 9 .751

Adaptation to
 change 3 .876

Table 2. Composition of questions in the measurement
tool

2.3 연구 결과
2.3.1 상관관계분석
직업가치가 진로성숙을 매개로 직업적응역량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Table 3>과 같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분석 결과로서 직업가치의 하
위요인 인 성취, 창의성, 관계성, 전문성, 수월성, 다양
성, 변화, 흥미, 봉사추구에서 진로성숙과 직업적응역량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진로성숙과 직
업적응역량(r=28, **p<.01)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Pursui
ng 

achie
veme

nt

Pursui
ng

creati
vity

Pursui
ng

relatio
nship

Pursui
ng

profes
sional
ism

Pursui
ng

easine
ss

Pursui
ng

divers
ity

Pursui
ng

intere
st

Pursui
ng

service

Career
ma

turity

Career
adapta

tion
compet

ency
Pursui

ng 
achiev
ement

1 　 　 　 　 　 　 　 　 　

Pursui
ng

creativi
ty

.273** 1 　 　 　 　 　 　 　 　

Pursui
ng

relatio
nship

.324** .392** 1 　 　 　 　 　 　 　

Pursui
ng

professi
onalism

.440** .342** .294** 1 　 　 　 　 　 　

Pursui
ng

easiness
0.101 -0.068 -.290** -0.043 1 　 　 　 　 　

Pursui
ng

diversity
.296** .541** .283** .334** .187** 1 　 　 　 　

Pursui
ng

interest
.233** .365** .273** .339** 0.071 .451** 1 　 　 　

Pursui
ng

service
.311** .377** .312** .229** 0.009 .346** .302** 1 　 　

Career
ma

turity
0.056 .217** .208** .165** -.216** 0.048 .197** 0.046 1 　

Career
adapta

tion
compet

ency

.256** .341** .452** .319** -.107 .290** .345** .310** .281** 1

Table 3. Correlation transformation matrix table 

2.3.2 실증 분석 
본 논문의 연구문제 검정을 위하여 <Table 4>에 연구

모형 적합도를 제시하였다. 연구모형 적합도는 χ², AGFI, 
GFI, RMSEA은 모형 전반적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수이
며 절대적합지수와 IFI, NFI, TLI, CFI는 기초모델과 제
안모델의 적합도 설명하여 중분적합지수가 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본 연구 모형은 CMIN을 제외하
고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가설검증을 함에 있어 
구조방정식으로서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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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results 

Fit Index Measurement Judgment

completely
Fit index

CMIN
 (d.f., p)

101.352
(53, p=.000) Rejected

RMR 0.016 Adopted

GFI 0.956 Adopted
AGFI 0.900 Adopted

RMSEA 0.057 Adopted

Intermediate
Fit index 

NFI 0.926 Adopted

IFI 0.963 Adopted
TLI 0.925 Adopted

CFI 0.962 Adopted

Table 4. As a result of the fitness test

본 연구는 <Table 5>에 보는 바와 같이 직업가치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의성추구, 수월성 추구, 
흥미추구가 경로계수와 C.R.값이 각각 0.175와 2.527, 
-0.189와 –2.350, 0.169와 2.065로서 유의수준 p<0.05에
서 채택되었다. 또한, 진로성숙이 직업적응역량에 미치
는 영향은 경로계수와 C.R.값이 0.133와 2.709로서 유
의수준 p<0.01에서 채택되었다. 직업가치 유형이 직업
적응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성추구, 관계성추구, 다
양성 추구가 경로계수와 C.R.값이 0.114와 2.164, 
0.164와 3.146, 0.178와 1.406 로서 유의수준 p<0.05
에서 채택되었다. 직업가치 유형 중 전문성추구, 관계성
추구, 다양성 추구는 직업성숙 인 진로호기심과 진로확
신성의 매개효과 없이도 직업적응역량에 직접적효과를 
타나내지만, 창의성추구와 수월성 추구는 진로성숙을 완
전매개하여 직업적응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Path 
factor S.E. C.R. p Judgment 

Career
maturity ← Pursuing 

achievement -0.031 0.081 -0.391 0.696 Rejected

Career
maturity ← Pursuing

creativity 0.175 0.069 2.527 0.012 Adopted

Career
maturity ← Pursuing

relationship 0.103 0.073 1.397 0.163 Rejected

Career
maturity ← Pursuing

professionalism 0.119 0.076 1.563 0.118 Rejected

Career
maturity ← Pursuing

easiness -0.189 0.08 -2.350 0.019 Adopted

Career
maturity ← Pursuing

diversity -0.117 0.081 -1.443 0.149 Rejected

Career
maturity ← Pursuing

interest 0.169 0.082 2.065 0.039 Adopted

Career
maturity ← Pursuing

service -0.048 0.08 -0.604 0.546 Rejected

Career
adaptation

competency
← Career

maturity 0.133 0.049 2.709 0.007 Adopted

Career
adaptation

competency
← Pursuing 

achievement 0.095 0.055 1.715 0.086 Rejected

Career
adaptation

competency
← Pursuing

creativity 0.056 0.048 1.165 0.244 Rejected

Career
adaptation

competency
← Pursuing

relationship 0.164 0.052 3.146 0.002 Adopted

Career
adaptation

competency
← Pursuing

professionalism 0.114 0.053 2.164 0.03 Adopted

Career
adaptation

competency
← Pursuing

easiness 0.017 0.055 0.306 0.76 Rejected

Career
adaptation

competency
← Pursuing

diversity 0.178 0.056 1.406 0.04 Adopted

Career
adaptation

competency
← Pursuing

interest 0.041 0.056 0.734 0.463 Rejected

Career
adaptation

competency
← Pursuing

service 0.052 0.054 0.959 0.337 Rejected

*p<.05, **p<.01, ***p<.001

Table 5. Analysis results 

3.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상황에서 직업
가치의 하위개념 중 진로성숙을 매개로 직업적응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의 모형을 설정하였
고, 그 모형 적합도를 통하여 진로상담현장의 구체적 개
입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결과를 중심
으로 논의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가치와 직업적응역량, 진로성숙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
며, 전체적으로 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유의수준 .0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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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4년제 대학생의 진로가치, 진
로성숙 및 직업적응역량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선행
연구와 같이 각변인 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로서 
설정하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각 변인들 간에 상호
영향력을 미치면서 직업적응역량을 촉진함을 알 수 있
고, 이승주, 유기웅, 한미라(2019)의 선행 된연구를 지지
한다[25]. 따라서 적극적으로 진로활동을 준비하여 직업
가치를 탐색하여 진로성숙과 직업적응역량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문제 1]에서 직업가치가 직업적응역량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 직업가치 중 전문성
추구, 관계성추구, 다양성추구 유형만이 직업적응역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 직업가치 유
형은 기각되었다. 직업가치는 직업을 통해 충족하는 욕
구 및 목표로서 직업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및 정서적, 
행동적 신념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유동
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지닌다[12-14]. 노동시장에 진
입 할 때 역량기반 교육 및 능력 중심 채용의 변화에 맞
추어 직업가치 중에 전문성 추구가치는 직업적응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전문성 추구가치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직업 및 전문적
인 역량을 가지는 것을 추구하는 심리변인으로 직무능력 
및 경험을 주요한 평가도구로 활용 하고 있는 능력중심 
채용환경에 적합한 핵심적 가치임을 설명하는 연구 결과
이다. 또한 관계성추구, 다양성추구는 직업적응역량에 
직접적이 영향을 미쳐 사회활동 시 주요한 요인으로 확
인되었다. 채용환경의 변화로 신입사원을 선발 할때 능
력중심의 채용이 경험 중심의 채용이라고 불리 울 만큼 
직무수행역량 외 조직적응 시 필요한 역량 중 대인관계
능력과 의사소통능력, 인턴십 및 봉사 등 경험을 강조하
고 하고 있어 핵심가치요인임을 입증하는 연구결과이다.

셋째, [연구문제 2]의 직업가치가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분석결과, 직업가치 중 수월성 및 
창의성 추구 유형이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이 
나타났다. 진로성숙은 사회적 및  문화적, 경제적인 상황
에 따라서 변화 되어지며 진로성숙은 생애 전반에 있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경험 및 문화 특
성에 영향을 받아 진로확신과 호기심을 가진다[22]. 본 
연구는 대학생, 즉 요즘의 MZ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연
구한 결과로서, 연구의 대상자들에게 중요 시 되는 가치
관이 무엇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는데 시사점을 같는다. MZ세대는 자기의 생각 혹
은 콘텐츠를 능숙히 활용하며 창의적 사고력을 강조하는 

등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핵심가치를 강조하려는 형
상을 뚜렷히 보여주며 자신 스스로의 취향을 중요하게 
표현하려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37]. 베이비붐세대 
및 X세대가 조직의 성과추구와 미래 중심의 사고를 가지
고 있다면, MZ세대에게는 개인중심, 현실 중심의 다양한 
삶의 변화, 나 자신의 현재, 소소한 성공을 지향한다[37]. 
본 연구의 결과, 직업가치 중 수월성 및 창의성추구 가치
는 이러한 MZ 세대의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직업적응역
량 함양을 위한 진로지도에서도 세대차이를 반영하여 교
육 훈련 개입이 필요함을 제공한다. 

넷째, [연구문제 3]의 진로성숙이 직업적응역량에  영
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의 하위 요인인 진로
호기심과 진로확신성은 직업적응역량인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변화적응능력, 자기개발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문윤경(2016)의 선행연
구를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다[35]. 

다섯째, [연구문제 4]의 직업가치와 직업적응역량의 
관계에서 진로성숙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업가치
의 수월성추구와 창의성추구가 진로성숙을 완전매개로 
직업적응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직업
가치의 요인 중 전문성추구, 관계성추구, 다양성추구의 
경우 매개변인인 진로성숙을 통제해도 직업적응역량에 
직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수월성추구와 창의성추구는 
진로호기심과 확신성의 진로성숙을 완전 매개로 하여 직
업적응역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량중심의 진로교
육과 상담에서 직업가치와 진로성숙이 병행되었을 때 그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월성의 가치를 추
구하는 현재 대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업성숙을 유
도하는 체계적인 진로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
는 연구결과이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변화
하는 채용의 주요한 핵심역량인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
능력, 경험역량을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평가도구의 신뢰
도를 입증한다[1]. 관계역량, 다양성추구의 경험역량을 
개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
다는 함의 또한 제시한다. 직업가치가 진로성숙에 중요
함을 나타내며, 역량중심 진로취업교육에서 있어 다양한 
요인이 있다는 문윤경과 안윤정(2014), 윤정인(2007)의 
연구결과를 뒷바침한다[35,38,39]. 

본 연구결과, 직업가치의 수월성추구, 창의성추구, 전
문성추구, 관계성추구, 다양성추구와 진로성숙의 하위요
인인 진로호기심과 진로확신성은 직업적응역량에 있어 
주요한 역할수행을 하는데 이 심리변인이 결여되게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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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탐색 및 진로준비, 진로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게 되어 직업적응역량 기르는데 제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적응역량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발달한다. 진로목표가 선정 후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역량들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며, 직업적응역량을 기르기 
위해 관계성과 다양성추구에 대한 직업가치를 중요시하
고 지속 될 수 있도록 하는 직업가치에 대한 프로그램과 
진로성숙을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변화되는 노동시장과 세대 별 특
성을 반영하여 차별화 된 진로취업지도가 운영되어야 하
는 함의를 가진다. 진로취업지도에 있어 채용패턴 및 대
상자 별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했고, 진로지도
정책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연구 기초자료를 제공하
는데 의의를 가지지만, 그 연구의 한계 및 추후과제가 남
아 있다. 본 연구는 특정 대학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표집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그 연구결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후속연구를 통하여 지역별, 성별, 대학교 
등의 특성이 반영 된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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